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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한 사업자에게만 영업정지를 부과 

제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 3사에게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로 

판단한 KT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7일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64.6억

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이다.  

이번 제재의 조사대상기간은 2013년 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이다. 이 기간은

보조금 지급 과열로 통신 3사가 신규 가입자를 순차적으로 모집할 수 없었던 제재기간이었으

며, 시장의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중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과열된 시기였다.   

첫번째 조사대상기간(1.8~3.13)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71.9%였고, 사업자별

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순으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기록했으며, 보조금 수준도 

3사 평균 41.7만원으로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순으로 높았다고 한다. 두번째 조사대

상기간(4.22~5.7)에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LG유

플러스·SK텔레콤 순이었으며, 보조금 수준은 3사 평균 30.3만원으로 KT·SK텔레콤·LG

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으로 높게 나와 KT

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신규 가입자 금지를 부과받게 되었다.  

제재 영향 

KT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

러스는 3분기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SK텔레콤은 7일, KT와 LG유플러스는 10일간 사업장과 대리점에 공표해야 하는 

바 이달말쯤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제재로 수익이 받게 될 영향은 금년 영업이익을 기준할 때 SK텔레콤 1.7%, KT 2.0% 

내외, LG유플러스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징금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했고, 영업정지는 일일 신규가입자와 정지기간이 캘린더 기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영업

정지일수는 6일을 적용했으며, 정상적인 보조금을 포함해 일부 비용과 기간은 금년에 남은 기

간을 고려했다. 

▪ 통신 3사 모두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KT에는 영업정지가 추가 

▪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7일, LGU+ 102.6억원 

▪ 과열로 제재기간이었던 시기와 과열 주도 사업자 중과 언급 이후 과열시기가 조사 대상 시기 

▪ 중과 방침이 현실화되고, 보조금 모니터링이 지속됨으로써 통신시장의 마케팅은 안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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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과열을 주도한 한 사업자에 중과를 하겠다는 방통위의 발표에 반신반의했으나, 정말로 지금

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향후 통신사업자의 마케팅은 안정세가 유지되

고, 리텐션 위주의 마케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열을 주도

한 사업자를 계속 엄벌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 연중 상시 조사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될 것 같다.  

SK텔레콤이 과거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때 주가 변화를 보면 큰 변화가 없었다. 대부분의 

과징금이 시장 과열에 따른 결과물로서 이후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긍

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이번 과징금 규모가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번에도 시장 안

정에 좀 더 기대가 커 주가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표 1. SKT 과징금 부과 시점에 주가 등락률                                              (단위: 억원, %)  

 과징금 -1 당일 +1 +2 +3 +4 +5 +6 +7 

2004.02.23 217 0.0  0.0  0.0  0.1  0.0  0.0  0.0  0.0  0.0  

2005.05.09 231 1.5  0.0  1.2  -1.4  -2.0  -0.3  1.2  -0.6  1.8  

2006.06.26 426 -2.3  3.3  -0.5  -0.3  2.3  0.0  -2.0  0.0  -1.0  

2010.09.24 129 -0.6  0.0  0.9  0.9  1.2  0.9  0.9  0.6  0.3  

2012.03.14 207 -0.7  -0.7  0.0  -1.8  1.5  0.0  1.8  1.4  -0.7  

2013.07.18 365 1.3 0.9        

주: 당일은 과징금 부과일. 등락률은 전일대비.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